
타이어, 천연고무 급락으로 “희비”
한국타이어 영업 호조에 넥센 약화 … 천연고무 2000달러 수준 하락

한국타이어(대표 서승화)와 넥센타이어(대표 이현봉)의 2/4분기 영업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.

글로벌 천연고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영업이익

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.

한국타이어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1.3% 증가한 2713억원, 영업이익률은 14.5%로 1.3%포인트

상승했다.

반면, 넥센타이어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14.7% 감소한 458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률도 10.2%로 1.9%포

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타이어 제조코스트의 25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고무 가격이 2013년 초 톤당 3000달러를 웃돌았으나 7

월 20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.

시장에서는 천연고무 가격 급락으로 2/4분기 이익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점쳤으나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

다.

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9000만-1억개 생산하고 있는 반면, 넥센타이어는 3000만-4000만개에 불과하기 때문

으로, 해외공장 증설로 재고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기존 생산량이 많은 한국타이어가 재고 소화에 유리하게 작

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타이어 관계자는 “2/4분기는 양사가 증설공장 생산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시기”라며 “넥센타이어는 재고 압

박이 상대적으로 클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넥센타이어는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, 중국, 유럽 등 고른 판매망을 갖춘 점 역시

재고부담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.

넥센타이어 관계자는 “추가 생산물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”이라며 “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장 큰

이유는 신차타이어(OE) 관련 연구비와 스포츠마케팅 가동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 <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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